
염화실은생전의혜암스님이상당법문의초고를
잡거나 찾아온 수행자들과 다담(茶談)을 나누는 방
장실이었지만지금은원각스님이머물면서정진실
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염화실도 혜암 스님
의작은토굴이었던미소굴못지않게스님의체취가
남아있을터였다.
봄비는 좀 전보다 성글게 내렸다. 빗소리가 또록

또록 들려왔다. 대연 거사는 종무소에서 염화실로
갔다. 원주스님에게 연락을 받은 원각 스님이 염화
실 안에서 대연 거사를 맞이했다. 예상대로 염화실
에는혜암스님의흔적이곳곳에역력했다. 벽에걸
린 액자는 모두 혜암 스님의 글씨로 스님의 가풍과
성정을나타냈다.

만법귀일(萬法歸一)
송죽(松竹)
일체유심조(一檛唯心造)

만법귀일은 스님이 수행자와 재가신도들에게 즐
겨 주었던 화두이고, 송죽은 소나무와 대나무 같았
던 스님의 가풍을 상징하는 말이고, 일체유심조는
마음쓰기(用心)를당부하는선어일터였다. 대연거
사가두리번거리자원각스님이웃으며말했다. 
“가까이오세요.”
원각스님은벌써다탁(茶卓) 앞에앉아차를준비

하고있었다. 그러고보니원당암입구에서‘잎들이
파래지면 꽃보다 고와질 겁니다’하고 바람처럼 지
나친그스님이었다. 대연거사는화려한꽃보다수
수한잎이더곱다는스님의말이떠올라마음이편
안했다.
“찻주전자나다탁이참정겹습니다.”
“노장님이사용하셨던것들이지요.”
대연거사는원당암에온용건을말했다.

“스님, 큰스님 2주기때원당암에온적이있습니
다. 그때뵌노스님을찾고자왔습니다. 노스님은저
에게출가하지않고도도인이되는법을가르쳐주었
습니다.”
“하하하.”
원각스님은호기심이생기는지작게웃고말했다.

“도인 되는 법이라니… 노스님께서 무어라 하셨
습니까.”
“혜암 스님처럼 장좌불와만 하면 도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하하.”
원각스님은또다시웃으며차를따랐다.

“차맛이어떨지모르겠습니다. 한잔마셔봐요.”
“스님, 저는 5년째 장좌불와를 하고 있습니다. 제
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앉아서 잠
을자지않는것이아니라졸거나잘때도있습니다.
다만등을바닥에대지는않습니다.”
“노장님이 살아 계신다면 아주 좋아하셨을 겁니
다. 노장님께서는좌고우면하지않고정진하는사람
을제일로쳤으니까요.”
“스님, 장좌불와만하면정말도인이될수있습니
까.”
“도(道)를얻은사람을도인이라하겠지요. 그런데
도란허공과같아서말로표현할수없어요. 오래전
얘깁니다만한학인이용성스님을찾아와‘도란무
엇입니까’하고 묻자, 용성 스님께서‘그대가 허공

을 그려낼 수 있는가’하고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학인이‘허공은위도없고아래도없고가운데도없
습니다. 물을뿌려도묻지않고불에태워도타지않
습니다. 이것이허공이아닙니까’하고대답하자, 용
성 스님께서‘언제 허공이 그대에게 그렇게 말하던

가. 그대가허공을화작(化作)한탓에허공의본래모
습을 잃어버렸다’며 꾸짖었다고 그래요. 허공을 아
무리 그럴 듯하게 설명해도 그것은 본래의 허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도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치
가 그러한데 장좌불와 한다고 해서 도를 얻어 도인
이될수있다거나없다고어찌얘기할수있겠소.”
“그렇다면 그 노스님께서 저를 속였다는 것입니
까.”
“그건아니지요.”
대연거사는차를마시다말고찻잔을놓았다. 원

각스님은상대를편안하게해주면서도그의허물을
지적했다.
“노스님께서도달해야할구경(究竟)을얘기한것
이 아니라 시작을 얘기한 것일 겁니다. 장좌불와는
하나의방편으로도를구하려고하는시작이지구경
이아니라는것이지요. 소를찾는심우도에서첫번
째단계를보여주신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연거사는순간혼란이와대답하지못했다. 찻
잔을만지작거리자원각스님이분위기를부드럽게
하고자화제를돌렸다. 
“차를바꾸어마실까요. 보이차를우려보지요.”
“저는괜찮습니다만.”
“보이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기
도하지요.”
과일이든소반을들고시자가들어오자빗소리도

따라들어왔다. 비를맞는경내의풍경은한층차분
했다. 염화실 앞의 두어 그루 다복솔도 다소곳하게
비를맞고있었다.
“큰절같은데가서법당벽에그려진심우도를보

았을테지요. 동자가소를찾는그림이지요. 소를찾
아 나섰다가(尋牛) 소의 발자국을 보고(見跡), 소를
보고(見牛), 소를얻고(得牛), 소를기르고(牧牛),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騎牛歸家), 소를 잊은 사람이
되고(忘牛存人), 소도 잊고 사람도 잊고(人牛俱忘),
근원으로돌아가고(返本還源), 저잣거리로들어간다
(入廛垂手)는심우도말입니다. 여기서소는자성(自
性)이겠지요.”
대연거사는득도의길이막연하지않고구체적이

라는 것을 이해했다. 장좌불와 수행의 의미를 어렴
풋이 헤아렸다. 고행 중 하나인 장좌불와는 순간순
간발심을이어가고자하는방편이지깨달음자체는
아니었다. 
“큰스님께서는 초발심의 끈을 놓지 않고자 장좌
불와를계속하신거군요.”
“맞습니다. <화엄경>에 초발심시 변성정각(初發
心時 便成正覺)이라는 구절이 있지요. 처음 발심할

때 바로 정각을 이룬다는 뜻이지요. 노장님께서는
그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자 평생 장좌불와를 하신
것입니다.”
원각스님이또차를따랐다. 대연거사가자신의

말을이해하고응수하자, 기분이좋아진듯도했다.
“그노스님을찾지말아요. 그분을찾은들무슨의
미가 있겠소. 그분은 거사님을 우리 노장님께 안내
하기위해나타난화신(化身)일수도있어요.”
“저더러혜암스님을만나보라는것입니까.”
“그렇지요. 현재 장좌불와를 하고 있는 거사님이
니 우리 노장님께서 잃어버린 상좌를 만난 것처럼
아주반겨줄겁니다.”

“입적하신혜암스님을어디서만난단말입니까.”
“어렵지 않지요. 노장님의 혼을 만나보라는 얘기
지요. 노장님께서 수행했던 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뭔가얻을것이있을겁니다.”
대연거사는강력한자력에이끌리는듯한느낌에

사로잡혔다. 자신을‘잃어버린상좌’라고비유한원
각스님의말이가슴에박혔다. 그러고보니장좌불
와도 그 노스님이 시킨 것이 아니라 그날 미소굴에
서혜암스님의진영사진을보았을때자신이스스
로 장좌불와를 하겠다고 스님에게 약속한 것 같았
다. 더구나자신은이미퇴설당에서혜암스님을한
번 친견한 적이 있고, 2년 뒤 스님이 입적하는 순간
자신을끌어당기는어떤힘에의해해인사일주문에
서발걸음을멈춘적이있었던것이다. 마치혜암스
님의 상좌인 양 스님의 빈소가 마련된 청화당 앞에
서 서성거렸던 것이다. 그렇다면 원각 스님이 지적
한 대로 그 노스님은 자신을 혜암 스님에게 인도한

화신인것이분명했다.
대연 거사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노스님을 찾

을것이아니라혜암스님의혼을만나는것이순리
처럼 여겨졌다. 혜암 스님이 입적하는 동안 미소굴
을쳐다보면서걸음을멈추었던것을보면전생부터
스님과의인연이깊었는지도모를일이었다.
“스님말씀대로하겠습니다.”
“잘생각했어요. 그러다보면얻고자하는것이보
일겁니다.”
“도인이될수있다는말입니까.”
“저액자를보세요.”
원각스님은만법귀일이쓰인액자를가리키고있

었다. 그것은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一歸何
處),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로 돌아가는 그
곳이어디냐는화두였다.
“하나로돌아가는그곳에해답이있을겁니다.”
“지금 혜암 스님께서는 그곳에 계신다는 말씀입
니까.”
그러나 원각 스님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

았다. 긍정도부정도하지않으려했다. 다만혜암스
님의말씀중에가슴에사무치는것이있다며‘사람
몸받기어렵고정법만나기어려우니좋은인연만
났을때이몸제도하지않으면어느생에이몸을제
도할수있겠느냐. 모든것은때가있으니때를놓치
지말라’라고회상했다.
대연 거사는 원각 스님에게 합장을 하고 일어났

다. 그러자원각스님이염화실복도까지나와배려
의말을했다.     
“이곳에서 하루 이틀 머물러도 좋아요. 원당암이
야말로노장님의혼이서린곳이지요.”
“스님, 그러겠습니다.”
“그러세요. 원주스님에게 얘기하면 방을 배정해
줄겁니다.”
염화실을나오자마자원각스님의시자가우산을

들고 있다가 빌려주었다. 대연 거사는 종무소로 바
로 가지 않고 원당 마당을 거쳐 해인사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원당암에서하룻밤묵으려면해인사주차
장에둔승용차도끌고올라와야했다. 경내를빠져
나가다가원당암의화장실을들렀다. 
염화실에서혜암스님의흔적들을만나면서다소

긴장했던것이분명했다. 소변을보는동안풍선속
의공기처럼복부를팽팽하게했던긴장감이빠져나
갔다. 그는진저리를치며우산을쓰고산길을내려
갔다.
대연거사는무생교에이르러자신도모르게걸음

을멈추었다. 내리는봄비로개울물이조금분것도
같았다. 그는사라진그돌멩이를찾았다. 문득자신
과한순간의인연을맺은그돌멩이도불성이있을
까궁금했다. 그돌멩이를보고말귀를알아듣는생
명인것처럼평생장좌불와를하겠다고약속했던것
이다. 그노스님을만난다면묻고싶었다.
‘스님, 무생교밑의돌멩이도불성이있습니까.’
‘없다(無)!’
그노스님은부질없는망상피우지말라고꾸중할

것만 같았다. 무정중생도 개유불성이라 했는데 왜
그돌멩이만불성이없다는것일까. 대연거사는그
런상념에잠겼다.
‘어째서, 왜.’
그런데 그때 한 노파가 나타나 전라도 사투리로

말했다.
“공양할시간잉께어서올라가쇼잉.”
노파는 허리가 심하게 구부러져 몸이 거의 우산

속에파묻혀있었다. 노파의강한인상때문에대연
거사는돌멩이의상념에서깨어났다. 홀연히나타난
노파는이목구비의선이굵어잡초처럼억세게보였
다.           <계속>   

“혜암스님혼이‘잃어버린상좌’처럼반기실듯”
정찬주구도소설- 혜암스님이야기

<11>

제3장 원당암 미소굴 2

17
buddhanews.com

제 723 호 2009년 3월 18일수요일 / 불기 2553년

그림·최문정

공부하다 죽어라

나가죽고죽고나는것이
티끌세상에꿈이어서원수나

친한이나한길로황천으로가네.
황천으로가는길은어느곳으로
통하기에해가가고해가와도

가신분돌아오지않네.  

- 혜암대종사 법어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원당암은영가단에만년위패를모심으로써생사가둘아닌도리속에서열반적정을이루는수승한원력의도량입니다.

해인사 원당암 ┃ 경남합천군가야면치인리10번지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www.wondangam.org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7일 철야 용맹정진 여름 : 음력 7월 1일 ~ 8일 / 겨울 : 음력 12월 1일 ~ 8일
■동안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산철결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하안거결제 음력 4월 15일 ~ 7월 15일 ■산철결제 음력 8월 1일 ~ 9월30일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재
매년 설날, 중양절(음력 9월 9일),백중,추석,매월 음력 15일(아미타재일)

정진안내


